
나는 수학 기출 분석을 이렇게 했다.

물음1. 수학 기출 분석은 왜 하는가?
답1) 

이 질문에는 정말 다양한 답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가원에 대해 알기 위해서”
“좋은 문제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사실 3번째 답만으로도 이미 기출을 풀고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기출을 열심히 풀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쩌면 좋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 

물음2.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2)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풀이를 하자.”

“내가 하는 해석, 쓰는 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사실이게 제가 과외를 준비하면서, 수업하면서 항상 스스로 다짐하는 내
용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수학 기출 분석에 너무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자신 있고 깔끔하게 풀수있느냐입니다. 이게 
완성된다면 기출 분석은 끝난거죠. (약간의 밑밥입니다..ㅎ)

제가 기출 분석을 했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도 9월 평가원 나형 21번입니다. 풀어보셨다면 그냥 보시구 안풀어
보셨다면 먼저 풀어봐주세요.



음..문제부터 읽어볼까?
는 별게 없고.. 가 좀 중요할거 같은데.

  ′라.. 어? 혹시 앞에 1이 생략된 형태인 건
가? 그러면   ′ 이겠구나.

ㄱ. 머야 이미 생각했던거자나.                                   OK
ㄴ.    ′  을 준거고.. 적분은 ㄱ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있겠는데? 에 대한 식이 2개 있으니까 a,b구하고 계산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Ok
ㄷ.  이니까 b=0이다. 에 대해서 묻고 있네 ㄱ,ㄴ에서 를 
계속 의 도함수로 해석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풀자. 
(근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 이 멘트는 사이값 정리나 롤의 
정리 멘트인데..)
일단 범위에서는 양 끝값이 경계값이니까 대입부터 해볼까? 
에     을 대입하면 둘 다 0이구나!! 아 그래서   이라는 조
건을 준거구나. 둘 다 0이니까 롤의 정리에 의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겠다. 따라서   이 존재하겠구나. 

OK



여기까지가 제 풀이입니다. (저 때가 현역 시절인데 저는 가형을 응시해
서 실전 풀이는 아니지만, 최대한 처음 푼다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풀이를 끝내지 않고 제 풀이를 되돌아봤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를 찾고 사고가 어려웠던 부분을 찾는 일입니다.

음..이 문제는 문제를 읽고 에 대한 해석을 ㄱ을 읽기 전에 할 수 있
었는지가 첫 포인트다. 너무 과한 생각인가? 근데 “숨겨진 1 적분하기”
는 3점짜리 단독 문제로도 나오는 주제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
다.
ㄱ은  해석하라고 준 힌트 같은 거구나. 이게 ㄴ이랑 ㄷ을 푸는데 
결정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이 해석은 스스로 꼭 할 수 있어야겠다.
ㄴ은 뭘까..? 왜 낸 걸까? 아, ㄱ이 워낙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강조
한 건가? 크게 의미는 없는거 같다. 넘기자.
ㄷ은 ㄱ 생각 않았으면 못 풀 거 같은데. 이거 도함수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자체로 봤으면... 아찔한데? 
일단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 → 사이값이나 롤의 정리 클리셰라
는걸 알아두자.

역시 평가원은 ㄱ,ㄴ,ㄷ을 엄청 엮어서 내는구나. 그리고 계산 과정을 엄
청 깔끔하게 낸다. (이 부분은 기출을 풀면서 느낀점을 재확인하는 부분
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풀이는 없을 거 같은데, 난 이게 젤 잘 맞고 현실적이다. 
좋아 다음.


